
현재 Covid19의 감염은 미국 전역으로 볼 때,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자 통계로 볼 때, 정상화 되려면 아직

도 시간이 더 필요한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와 뉴욕시는 방역이 잘 되어서 Phase4 로 되었

습니다. Phase4는 정상화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계입

니다.    

 

Phase4 에서는 실내 용적률 33%의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

습니다. 현재 우리 예배당의 수용 인원을 200명으로 보면, 33%

는 66명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염두에 두면 여전히 

Phase3 와 마찬가지로 50명 이하로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런 상황 속에서 지난 주일은 현장예배에 47명의 성도들이 참석

을 했습니다. 거의 만석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현장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들을 원칙

적으로 적용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주 예배 참석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

지만, 매주 교역자 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거의 

채워져 갈수록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들의 협조가 필요합

니다. 약속 없이 오는 분이 없고, 약속하고 안 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상황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물리

적 현실들이 빨리 물러가고, 이전처럼 회복하기를 기도할 따름

입니다. 세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헌신으로 이 땅의 회복

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도록,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